
포스코LED, 탕산강철과 합작투자
50대50 합작으로 LED조명 40만개 생산 … 다양한 협력관계 기대

포스코ICT는 자회사 포스코LED와 중국 탕산강철이 탕산에 합자법인 탕강포항신형광원유한공사를 설립했다

고 밝혔다.

자본금은 5000만위원으로 포스코LED와 탕산강철이 50%씩 투자한다.

합작법인은 탕산에 연간 40만개의 조명 생산이 가능한 9개 생산라인을 갖추며 주요 생산품목은 베이라이트,

가로등, LED(Light Emitting Diode) 반도체 램프, 패널라이트 등이다.

초기에는 포스코LED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중국공장에서 조립해 완성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는

개별부품을 공급박아 조립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탕산강철과 탕산 지역 가로등 교체사업 등 관급공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합작법인 설립으로 공급망이 다양화되고 제조원가도 떨어뜨려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LED는 탕산강철과 무인 크레인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

고 있다. 탕산강철, 허베이셩 과학기술청과 함께 환경 분야에서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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